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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 현대 인수 재협상할까?
채권단 관계자, 제2안 검토 발언 주목 … Koch 염두 지배적  

현대석유화학(대표 기준) 인수를 위한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 관계자의 제2안 검토발

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현대석유화학 매각 대상기업 중 최초 미국의 Koch와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인 바 있

고 컨소시엄측으로 매각이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채권단 관계자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G-호남 컨소시엄이 아닌 제2의 안이 있다는 발언

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현대 계열사에 872억원의 추가 부채탕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대 계열사들은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은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의 부채탕감 요구는 LG-호남 컨소시엄으로 인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컨소시엄간의 합리적

인 방법이 아닌 무리한 추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적인 부채탕감 요인이 없다면 채권단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러한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컨소시엄과 Koch의 인수자 결정과정에서 Koch는 부채완전탕감을 조건으로 

세웠던 상황이어서 만일 현대인수가 전면 재검토된다면 Koch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언급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채권단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현대 계열사들에게 추가적인 부채탕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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